
헌터증후군 유전자치료제 개발
바이로메드 , 과기부 지원으로 … 미국·영국 특허 획득

국내 연구진이 <헌터증후군 유전자치료제>와 <항암 유전자치료제>를 잇따라 개발했다.

바이오 벤처기업인 바이로메드(대표 김선영 서울대 교수)는 헌터증후군 환자의 조혈모세포에 정상유전자를

발현시키는 전달체(레트로바이러스벡터)를 투입, 환자에게 다시 이식함으로써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유전자치료

제를 개발했다.

과학기술부 선도기술개발사업의 연구비 지원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, 정상유전자를 환자의 골수줄기세포

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<레트로바이러스벡터> 관련기술은 미국과 영국 등에서 특허를 획득했다.

1917년 처음 발견된 헌터증후군은 세포 내 효소결핍으로 뮤코다당류가 축적돼 나타나는 유전질환으로, 심각

한 지능장애와 신체적 이상 등이 나타난다.

연구진은 유전자치료제가 아직까지 적절한 치료법이 없는 헌터증후군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대안이 될 수

있을 것으로 보고 미국 미네소타 주립대학에 임상시험을 의뢰했다.

바이로메드는 약물 내성 유전자를 인체에 전달함으로써 항암 화학요법 사용에 따른 치료효과를 극대화할

수 있는 항암 유전자치료제(ReMDR)도 개발, 일본의 다까라슈조에 50만달러의 계약금을 받고 수출했다.

아울러 2001년 개발한 허혈성 족부궤양 치료제(VMDA-3601주)에 대해 동아제약, 삼성병원과 공동으로 임상

1상시험을 벌이고 있다.

바이로메드는 인체에 유전자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유전자전달체 관련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유전자치료

기반기술을 구축했다는 면에서 연구의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, 가장 먼저 임상1상에 들어간 허혈성족부궤

양 유전자치료제의 공식 임상결과는 12월 발표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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